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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국회의원 박영아 (송파갑)
	

	전북대학교 국정감사


1.  외국인학생은 무조건 ‘오케이’, 1년간 32억원 지원
· 무조건 학비 면제, 외국인학생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 2008년 후기부터 총 34억 이상 지급해

· 현재 외국인학생 538명, 전국 국립대 중 8위 
· 외국인교원 달랑 1명
· 기숙사 수용율 ‘08년 4.6%,’09년 15.3% 전국 최저 
2.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70% 이상이

수도권대학 출신으로 지역인재발전 취지무색

3.  전북대, ‘기자재확충사업’ 집행실적평가에서 최하위
· 42개 국립대 중 4번째로 10년 이상 노후기자재 많아

-  고장기자재 비율 7.7%로 전체 국립대 중 1위 
외국인학생은 무조건 ‘오케이’, 1년간 32억원 지원
· 무조건 학비 면제, 외국인학생 양적 확대만 치우쳐

· 2008년 후기부터 총 34억 이상 지급해

· 현재 외국인학생 1,279명 재학 중
· 외국인교원 달랑 1명
· 기숙사 수용율 ‘08년 4.6%, ’09년 15.3% 전국 최저 
 현재 전북대 외국인학생은 총 1,279명으로, 2008년 604명에서 급작스럽게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인학생 현황>

	일  자
	2007.10.1
	2008.10.1
	2009.10.1

	인  원
	296
	604
	1,279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유치 사업을 적극 펼쳐 왔으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유학생에게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 주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과정
	기성회비 면제 학생 수
	면제 금액
	장학금

수혜자 수
	면제 금액
	합 계

	2009년

1학기
	학부
	227 (편입포함)
	375,231,000
	307
	437,864,000
	

	
	대학원
	116
	262,516,236
	257
	437,647,000
	

	2009년

2학기
	학부
	104 (편입포함)
	171,912,000
	387
	530,812,000
	

	
	대학원
	181
	409,615,851
	353
	618,296,000
	

	계
	
	714
	1,219,275,087
	
	2,024,619,000
	3,243,894,087


전북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8년 2학기부터 외국인 입학생에게 무조건 기성회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그 후 성적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벌어들인 돈을, 외국인학생 유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대의 인프라를 보면, 기숙사 수용률은 ‘08년 4.6%에서 ’09년 15.3%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국공립대 중 최하위로 평균 기숙사 수용율 30%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교원도 달랑 1명으로, 외국 학생들은 위한 생활 및 교육환경 조성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박영아 의원은 “외국인 학생 유치는 국내 대학의 국제화와 더불어 국가 간 교육교류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지한파 인사를 확보하자는 것이 주요한 취지”인데, “이처럼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로 유학생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다면, 오히려 대학의 국제화를 이루기는 커녕, 부작용만 속출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70% 이상이

수도권대학 출신으로 지역인재발전 취지무색

전북대 법학,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대거 합격해 ‘지역균형’이라는 취지가 무색함

특히, 올해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의 신입생들이 70% 이상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져, 지방대학출신 학생들은 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조차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 비율 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
	치의학전문대

	
	‘08
	‘09
	‘08
	‘09
	‘08
	‘09

	수도권지역출신 비율
	   -
	  67%
	  39%
	45%
	48%
	55%

	수도권대학출신 비율
	-
	74%
	  40%
	37%
	  73%
	88%


또한, 전반적으로 지방대학의 로스쿨 휴학·자퇴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는 ‘09년 2학기 휴학 3명, 자퇴 1명을 낳았다.
로스쿨 편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영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의 지방대 출신 부족은 향후 지역 의료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전문대학원 학생 선정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시 취지를 유념하여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대, ‘기자재확충사업’ 집행실적평가에서 최하위
-  42개 국립대 중 4번째로 10년 이상 노후기자재 많아

- 고장기자재 비율 7.7%로 전체 국립대 중 1위 (평균 2.0%)
2008년도 『국립대학 공간채산제』사업에서 절감된 예산 68억 원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으로 활용토록 확정됨에 따라, 23개 국립대학을 추가 심사하여 지원하였다.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과 실험∙실습기자재 집행실적을 평가, 합산하여 점수가 낮은 3개 대학에 지원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전국 23개 국립대 중 전북대의 기자재 보유율은 가장 낮아, 사실상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대의 집행실적 평가는 20위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추가지원조차 받지 못하였다.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

	최저 보유율(%)및 순위
	2 (57.4%)
	9 (65.1%)
	8 (64.5%)
	1 (53.8%)

	평가순위
	1
	2
	5
	20

	총 순위
	1
	2
	3
	10

	지원액
	280,000천원
	200,000천원
	200,000천원
	0원


무엇보다도, 집행실적 평가지표 2번째 항목 (집행지침 이행 여부 및 집행현황)에의 24/45점은 23개 대학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총 합계점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2008년도 세부집행실적 내역에서도 이월액 1억 4천만원, 불용액 6,900만원으로 불용액은 전체 대학 중 2번째로 많았다.
또한, 집행내역 중 분기별 계약건수를 살펴보면, 1/4~3/4분기에 계약된 사업은 없고, 4/4분기에 계약된 것만 총 4건으로 100%를 차지하는 등 사업집행관리상의 소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금액을 보면 4건의 계약이 모두 1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체로 사업규모가 적고 사업기간이 짧은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획만 잘 세웠다면 앞당겨 집행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북대 분기별 계약건수>
	
	1/4분기
	2/4
	3/4
	4/4
	1억 미만
	1억~5억

	기자재확충
	-
	-
	-
	4
	4
	-

	시설확충*
	1
	5
	11
	24
	26
	8


(*시설확충사업 또한 유사하게 집행하였기에 함께 첨부하였음)

박영아 의원은 “기자재보유율이 전국 국립대학 중 가장 낮음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추가지원의 기회마저 놓쳤다”며, “향후 고장기자재를 비롯 기자재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